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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. 그런데 전기

차 구매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보고 

싶은 의문점들이 있다. 그간 알려진 전기차에 대한 

오해와 진실을‘HMG저널’(1boon.daum.net/HMG)

이 소개했다.

▣ 감전 예방 설계

비 오는 날 전기차를 충전할 때 빗물 유입을 우려하

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.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구 설

계를 비롯해 여러 단계의 감전 예방 시스템을 적용해 

비 오는 날 충전에도 대응하고 있다.

- 우천 시 충전구 내부로 들어오는 액체류가 드레인

홀로 배출되는 구조를 통해 감전을 예방한다.

- 충전기가 체결된 이후에는 충전건과 충전구 사이 

실링을 통해 액체류의 추가 유입을 예방한다.

- 차량과 충전기의 완전한 연결이 확인된 후 일정 시

간이 지나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해 감전을 예방한다.

- 충전 중단을 위해 충전건의 버튼을 누를 경우 

즉각 전류를 차단해 커넥터 접촉부의 손상을 방지

한다.

▣ 배터리 안전 설계

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계열 배터리는 물리적 충

격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를 적용한

다.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시스템과 연계해 배터

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내외부의 위험으로부터 

보호한다.

■ 배터리 셀 강건설계: 전기차의 배터리는 외부 충격

으로부터 셀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다. 

강도 향상을 위해 세라믹으로 코팅된 분리막을 사용

하고, 외부 열로부터 보호를 위해 방열 특성이 우수

한 파우치 타입의 리튬 전지가 사용된다.

■ 차량 협조제어: 배터리는 전력 공급 장치로 전기

차 모터를 비롯해 다양한 전장부품과도 연계되어 있

다. 따라서 차체의 고전압 부품이 고장 날 경우 배

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

한 기능이 바로‘페일 세이프(Fail-Safe)’로, 전장부

품의 고장이 배터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

식이다.

■ 능동 보호(BMS제어): 배터리 관리 시스템(Battery 

Management System, BMS)은 평소 배터리의 충전 

상태 제어, 셀 밸런싱 등을 통해 배터리 상태를 관

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. 배터리에 이상이 감

지될 경우 릴레이(특정 조건에서 다른 회로를 개폐

하는 장치)를 통해 자동으로 배터리의 전원을 잇거

나 끊는다.

■ 수동 보호: 전기차는 배터리의 내부 또는 외부에

서 합선이 발생할 경우 전력을 차단하는 퓨즈를 장

착하고 있다.

전기차 배터리는 충돌 시험, 수밀 시험, 침수 시험, 

연소 시험 등 가혹한 안전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후 

전기차에 탑재한다. 이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

에도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.

■ 충돌 시험 - 차체 후방 충돌 시험(80km/h)으로 배

터리 발화 및 폭발 여부를 검증한다.

■ 수밀 시험 - 배터리의 수분 유입 차단 시험을 통해 

기능 및 성능 이상 유무를 검증한다.

■ 침수 시험 - 소금물에 배터리를 침수시켜 발화 및 

폭발 여부를 검증한다.

■ 연소 시험 - 배터리를 직접 화염에 노출시켜 폭발 

여부를 검증한다.

▣ 전자파

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전자파는 아주 적다. 세

계보건기구(WHO) 국제 권고 대비 안전한 수준이다.

전기차가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일 때 발생하는 

전자파의 양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

수준이다. 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기스탠드

(0.5~2μT )나 TV(0.35~2μT)의 전자파와 비슷한 수

치이다.

▣ 친환경 여부 … 내연기관과 비교

일각에서는 전기가 주로 화석연료 발전으로 생산

돼 전기차 운행이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내연기

관차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. 하지만 화석연료

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도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

출량은 내연기관차보다 적다.

최근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 탈탄소화를 추구함에 

따라 전기 생산방식도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. 

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 방식으로 만든 전기를 

사용할 경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

출량 격차는 더 커진다.

▣ 배터리의 수명

기아 쏘울 부스터 EV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

386km로 배터리 20%면 77.2km를 운행할 수 있다. 

통상적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고려하면 하루에 

70km가량 운행했을 때 8,000일(약 22년) 동안 배터

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. 이는 사실상 배터리 교체 

비용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는 의미와도 같다.

▣ 국가별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다른 이유

국가별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다르게 

표시되는 이유는 각 국가의 주행 조건과 측정 방식

의 차이 때문이다. 북미와 한국의 경우 MCT(Multi 

Cycle Test) 시험방법으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평

가한다. 유럽의 경우 2017년 9월 이후부터 WLT-

P(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-

cedure) 시험 방식을 사용한다.

※ MCT 단축시험방법: 시내 주행, 고속 주행, 정속 주

행을 한 번의 주행으로 번갈아 가며 실행하는 시험 

※ WLTP(Worldwide Harmonized Light-duty vehicle 

Test Procedure)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: 실제 도로

의 운행 상황을 고려해 급가속과 감속, 초고속 주행 

등을 평가에 포함한 시험

전자파 걱정? ... 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

자동차

▲ 전기차의 4개의 감전 예방 설계

▲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의 수명


